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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비중 10%대로 쪼그라들어

온실가스감축목표(수정NDC) 27.2% → 전기본 18.6% 대폭 축소

수정NDC 무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

산업부, 전기본 공청회 자료에 빈약하고 입맛에 맞는 수치만 제시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
을 21.6%로 제시했는데, 그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0%대인 18.6%로 대폭 축소
되었다.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(수정NDC)의 재생에너지 
발전량 비중인 27.2%(추정치)보다 8.6% 낮춘 것이다.

 -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(위원장 김정호 의원, 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)가 산업통상
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, 공청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, 10차 전기본 초안의 2030년 
재생에너지 발전량(비중)은 116 TWh(18.6%)로 2021.10.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수정
NDC의 167 TWh(27.2%, 추정치)보다 51 TWh(8.6%p) 적었다. * TWh(테라와트시)

 - 수정NDC 공식자료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5 TWh, 30.2%로만 제시되었는데, 
신에너지의 발전량을 9차와 10차 전기본과 같이 18.4 TWh로 가정할 때, 재생에너지는 
167 TWh(27.2%)로 예측된다. 신에너지는 연료전지(그레이수소), IGCC(석탄가스화 복합
발전)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에너지를 늘릴수록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
18.4 TWh를 최대치로 봐야 한다.

○ 산업부는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10차 전기본의 2030년 
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제9차 전기본의 17.6%보다 1%p 높은 18.6%로 세웠다고 말해
왔지만, 실제로는 수정NDC 27.2%보다 8.6%p 낮게 잡은 것이다.

 - 2021년 10월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(수정NDC)는 그에 앞선 9월 제정된 탄소
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정 국가목표이기 때문에, 제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
은 9차 전기본(2020.12.)이 아닌 수정NDC와 비교해야 마땅하다. 

   *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2021.9. 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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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우리나라는 9차 전기본을 수립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, 구체적인 
계획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%로 상향해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공표한 바 
있다.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정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10차 전기본에 반영하지 
않고 대폭 낮추었다.

○ 산업부는 오늘(11.28.) 제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,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.2%에
서 2030년 21.6%로 대폭 상향한 것처럼 말하였다. 하지만 사실은 2030년 수정NDC의 
신재생에너지 비중인 30.2%보다 낮고,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보면 10%대(18.6%)로 쪼
그라든 것인데 이를 숨긴 것이다.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에 대한 국민적 
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

○ 한편, 전기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이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나야 정부
안으로 확정될 수 있다.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
감축목표(수정NDC)에 맞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. 하지만 산업부는 
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민간에서 RE100 등을 위해 투자를 하면 재생에너지가 늘
어날 것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다.

☞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코멘트

  “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국민적인 비판을 모면하고자 전
기본 공청회 자료를 입맛에 맞게 작성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.”

  “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10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,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
지 확대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역주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.”

☞ 양이원영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 코멘트

  “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
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. 10차 전기본의 원전 발전량을 보면, 평균 이용률 80%를 
달성해야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출 수 있는데, 노후원전인 고리2호기 최근 4년간 이
용률이 70.6%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,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.”

  “결과적으로 원전 확대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, 재생에너
지 목표치는 대폭 낮춤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
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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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(단위 TWh)

구 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
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수소

암모니아 기타 합계

9차
전기본

발전량 146 175 137 122 18 103 - 6 586

비중 25.0% 29.9% 23.3% 20.8% 3.1% 17.6% - 1.0% 100%

수정
NDC

발전량 146 133 120 185 18 167 22 6 612

비중 23.9% 21.8% 19.5% 30.2% 3.0% 27.2% 3.6% 1.0% 100%

10차
전기본
(초안)

발전량 202 123 142 134 18 116 13 8 622

비중 32.4% 19.7% 22.9% 21.6% 2.9% 18.6% 2.1% 1.3% 100%

 * (빨간색 수치) 수정NDC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은 수정NDC의 신에너지 발전량을 9차 및 10차(안) 
전기본과 같을 것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임. 신에너지를 늘리면 온실가스가 늘기 때문에, 신에너지 
18 TWh는 최고치임.


